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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 가전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
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

- 가전제품 물가동향을 점검하고, 업계에 가격 안정화를 위한 동참 당부

 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방문규)는 11. 21.(화) 15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용필 

첨단산업정책관 주재로 「가전제품 물가 점검 간담회」를 개최하여 최근 

가전제품 가격 동향 및 인상 요인을 점검하고, 업계와 함께 물가안정을 

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.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, LG전자, 코웨이 

등 5개 가전업체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참석하였다.

 ‘23. 10월 주요 가전제품의 소비자 물가지수(통계청, 기준시점 2020=100)는 

텔레비전(TV) 92.49(전년 같은 달 대비 △3.1%), 냉장고 97.56(△5.2%), 세탁기 

96.24(5.2%) 등을 기록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. 업계는“최근 세계(글로벌) 

경기침체에 따른 가전제품 수요 위축과 원자재·물류비용의 안정화에 따라서 

가전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다”라고 설명하며, “최근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

연말 할인행사를 통해 체감가격 하락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”라고 밝혔다. 

또한“중동사태로 인한 유가 인상, 철강·구리 등 원자재 및 물류비 상승에 

따른 제품가격 변동 가능성에도 불구하고, 가격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

하겠다”라고 언급하였다.

  간담회를 주재한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“가전제품이 앞으로도 안정적인 

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”을 당부하는 한편, 

“정부도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환급사업 등 가전제품 구매 관련 지원사업을 

통해 소비자의 체감물가를 낮추고, 중장기적으로는 업계의 인공지능(AI)·빅데이터 

등 첨단기술 활용 능력을 높이어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겠다”라고 

언급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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